
조선비즈는 5월 3일, 기자수첩 「KDI의 빈약한 중소기업 인식」 제하 기사

에서, 4월 30일 KDI가 발표한 KDI 포커스 『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

에 관한 해석』 이 대기업 중심정책으로 돌아갈 것을 주장한 것처럼, 보

고서가 제시한 결론과 정반대되는 해석을 제시하고 있어, 추가 설명을 

통해 보고서 요지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하오니 향후 관련 보도 시 참고

하시기 바랍니다. 

2012. 5. 3.

제 목: 조선비즈 5월 3일, 기자수첩「KDI의 빈약한 중소기업 인

식」제하 기사 관련 해명

□ KDI 포커스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의 존재를 부인한

것이 아니라, 양극화 발생 원인을 정확히 찾아냄으로써 양극화

해소를 위한 보다 효과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했음.

○ 보고서는 특히 결론부분에서, 중소기업의 집단적 성과가 대기

업에 못지않음에도 불구하고 임금격차 확대 등 양극화 현상

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상품시장 및 노동시장의 왜곡에서 오

는 대기업의 우월적 교섭력에 기인한 것이므로 바로잡아야

한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음.

○ KDI의 분석은, 대기업의 성과가 원래 높기 때문에 양극화가 발생

한다는, 사실과 다르고 막연하여 해법이 찾아지지 않는 진단에

서 벗어나 보다 정확한 원인을 찾아보려는 노력에서 나온 것임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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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해당 기사는 KDI 포커스가 “서비스 업종은 놔둔채 제조업 통

계만 가지고 분석하는 바람에 현실을 심각하게 왜곡하는 결론

을 낳았다”는 중소기업계의 주장을 제시하고, 이에 대해 KDI가

“보고서에서 인용한 통계가 대․중소기업의 현실을 완전히 보

여주기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며 한 발 물러섰다”고 보도했으나

이는 사실과 다름.

○ 기사의 인용을 전혀 언급한 바 없으며, 특히 KDI 포커스는

본문 6페이지 하단에서 분석 결과가 ‘제조업 분석의 결과에

한정된다’라고 명확히 밝힘으로써, 비제조업으로까지의 확대

해석을 경계하였음.

* 비제조업 부문은 통계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분석에서 제외했음.

□ 또한 해당 기사는 KDI 포커스의 내용과 ‘성과공유제’ 관련 신

임 동반성장위원장 발언이 “맞물리면서”라며 양자 간 연관이

있는 것처럼 보도했으나, KDI 포커스는 그간의 연구결과를 정

리해 발표한 것으로 기사의 표현은 사실과 전혀 다름.

※문의: 김주훈 KDI 선임연구위원 02-958-4011


